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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1가구 2자녀 정책’발표에 따른 글로벌 영유아 산업 들썩

 일본 절화 선도유지 보증판매보험 도입

 인도네시아 식량 자급자족 프로젝트 - 설탕의 생산량 증가 독려

 태국 음료시장의 트렌드

 롯데마트, Aeon마트 등 대형유통마트 오픈, 한국 농식품 수출 증가 기대

 로컬푸드를 찾는 소비자들 꾸준히 증가해

 유럽의 新 식용유들의 높아지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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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ina

 1가구 2자녀 정책 발표배경 및 주요내용

- 인구 균형발전, 고령화 대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중국 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10.26~10.29)에서 기존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

-’13년 발표한 ‘제한적 1가구 2자녀 정책’에서 모든 부부가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두 자녀 정

책(二孩子政策) 전면 발표

※’80년(1가구 1자녀 정책) →’13년(부부 한쪽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 출산가능) →’15년(1가구 2자녀 정책발표)

- 중국이 출산규제 완화를 단행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 이미 2011년에 노동가능인

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반면 노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

 한국식품 대중국 수출영향

 영유아(만 0~3세) 식품 시장규모 증가에 따른 한국산 관련 식품 수출에 기회로 작용

- 1가구 2자녀 정책에 따라 영유아 식품 소비인구 확대

- 중국 인구발전 연구센터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가 허용될 경우 시행 첫해 1,143만 명, 2년차에 

2,001만 명, 3~4년차에 각각 1,430만, 1,143만 명의 아이가 추가로 출산될 것으로 예상

※ 2자녀 정책으로 인한 신규 출생자 중 도시지역 신규 출생자가 76% 차지할 전망

-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도시, 농촌 연간 평균 자녀 양육비는 7,728위안(한화 약 140만원)으로, 이를 단

순 적용하면 시행 첫해에 15조 6000억 원의 영유아 내수시장이 새롭게 나타남. 여기에 연평균 자녀 양육비 

증가율 12.7%를 적용하면 4년차까지 매년 31조원, 25조원, 22조원의 유아용품 시장이 탄생될 것으로 예상 

 농촌보다 수입식품 구매여력이 있는 도시 거주민의 출생 증가로 중국 내 수입산 조제분유 및 영유아 보조

식품 판매가 늘어날 전망    

 영유아 식품 시장현황 및 한국산 현재 위치

 조제분유

- ’06년부터 ’14년까지 분유시장은 매년 평균 20%씩 성장(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시장)

- ’14년 현재 분유 시장규모는 700억 위엔(한화 12.6조원)

※ ’06년 170억 위엔 → ’09년 297억 → ’12년 563억 → ’13년 600억 → ’14년 700억

통계자료 : 중국산업신식망(中国産業信息网)

- 유럽산 분유가 중국 분유 10대 브랜드 중 4개가 포함될 정도로 브랜드 인지도 및 경쟁력이 높으며, 시장 

성장만큼 브랜드 범람으로 광고, 가격인하 등 경쟁심화

- 이로 인해 제품 프로모션에 따라 브랜드별 판매량의 변동이 크며, 온라인 시장 강세(오프라인보다 낮은 

가격, 중량이 무거운 제품의 배송편리 등)로 오프라인 매장(대형매장 등)의 판매는 정체 

1-1 중국 ‘1가구 2자녀 정책’ 발표에 따른 글로벌 영유아 산업 들썩 (북경, 상해지사)

지구촌 리포트ㅣChina



  5 page

지구촌 리포트ㅣChina

- 중국 해관통계 상의 수입산 분유 수입규모는 '14년 15.5억불(한국산 수입비중 약 4.4%, 0.67억불)이며, 후

발주자인 한국산은 2~3선 이하 도시 소형 유아용품 전문점을 통해 90% 이상 유통 (유럽산 등에 비해 대

형유통매장 및 온라인 입점 비중이 낮은 편)

브랜드 명 점유율 국가 브랜드 명 점유율 국가

美赞臣 
Medjohnson

12.3% 미국 伊利
Yili

6.7% 중국

多美滋 
Dumex

11.7% 네덜란드 合生元
Biostime

5.7% 프랑스

惠氏
Wyeth

11.0% 스위스 雅士利 
Yashili

4.5% 중국

贝因美　
Beingmate

8.7% 중국 圣元
Shenhyuan

3.9% 중국

雅培
Abbott

7.7% 미국 雀巢
Nestle

3.7% 스위스

※ 자료원 : AC닐슨 2012年中国婴幼儿奶粉市场报告

 영유아 보조식품

- 영유아 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14년 98.6억 위엔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 이유식

(营养米粉)시장( ’14년 한화 9,400억원)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 영유아 이유식 시장은 맞벌이 증가, 자녀 양육 중시, 판매 브랜드 증가 등으로 최근 5년 사이 약 2배 성장

※ 영유아 보조식품 시장규모 : ’09년 40.7억 위엔 → ’10년 50.5 → ’11년 62.2 → ’12년 74.4 → ’13년 83.8 

→ ’14년 98.6

※ 영유아 이유식 시장규모 : ’09년 21.8억 위엔 → ’10년 25.7 → ’11년 31.3 → ’12년 41.6 → ’13년 44.5 

→ ’14년 52.5

통계자료 : 중국산업신식망(中国産業信息网)

- 주요 유통 브랜드로는 독일산 Topfer, 미국산 Gerber, 미국 Heinz(현지생산), 중국산 이웨이(伊威), 

Nestle(현지생산), 호주 벨라미 등이 있음

- 한국산은 현재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등을 초기 시장개척 단계이며, 일부 브랜드가 중국시장에 소량 수

출되고 있음

ㅣ중국 주요 분유 브랜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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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Topfer / 175g 55위엔

유기농 곡물을 주원료로 맛과 영양을 

위해 과실성분을 추가한 것이 특징

EU 유기농 인증획득 부각

미국산 Gerber / 225g 42위엔

맛이 담백하고 식감이 부드러워, 

영유아가 먹기 쉽고 소화가 잘 되는 

특징으로 인기

Heinz(현지생산) / 225g 25위엔

식감이 좋고 및 가격경쟁력이 높으며, 

흑미, 당근, 채소 등 제품종류가

 매우 다양한 편

※ 자료원 : 바이두(www.baidu.com), 가격정보(쑤닝이궈우 온라인 쇼핑몰)

 시사점
 중국 1가구 2자녀 정책에 따른 영유아 식품시장 성장이 기대되나,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중국

산, 수입산 등 경쟁심화 예상으로 철저한 마케팅, 유통망 발굴 및 제품개발 필요
 올해 상반기 영유아용품 수출 성장세가 높고, 조제분유는 77.1% 상승, 신선우유 15.7% 증가함. 또한 한국  

  육아 관련 프로그램 인기로 한국 영유아 브랜드에 대한 선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영·유아용품 시장 소비동향의 지속적인 파악과 동시에 한국 영·유아 식품의 중국 시장 진출 관련 적극 

  지원 및 홍보 필요

 분유는 유럽산 제품 이미지와 차별화되는 한국산의 이미지 창출 및 유통망 개척 필요

- 품질(원료 등), 기술력, 식품안전 등에 대한 이미지는 유럽산이 한국산에 비해 우세

- 가격 역시 유럽산과 차이가 적어 “동양아기에 적합”, “소화기능 우수”등의 한국산 이미지 구축 필요 (광

고, 제품포장 등 활용)

* 20~30대 젊은 엄마층 대상 체험형 마케팅, 현지에 인기가 있는 육아 프로그램 마케팅 등 

- 현재 5% 미만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중을 보다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쑤닝이궈우 홍하이즈, 당당왕 등 유아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프로모션 확대 필요

 이유식의 경우 수출용 제품 개발 및 유통망 발굴을 통해 수출 활성화 필요

- 한국적 재료(김, 유자, 김치 등)를 부각한 제품 출시, 유아용품 전문 취급상 발굴(설명, 상담회 등), 상대

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온라인 몰 입점 등

- 단기적으로 유럽(고가), 현지산(저가)의 중간 시장에 맞는 가격 포지셔닝 필요 

ㅣ중국 주요 이유식 브랜드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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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apan
2-1 일본 절화 선도유지 보증판매보험 도입 (도쿄지사)

 일본의 도쿄 해상 니치도 재해보험사는 생화 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절화에 대해 소비자가 구매 후 일정 기

간이내 선도 품질을 보증하는 서비스를 도입 예정으로 동 서비스는 일본 농림수산성의「화훼 품질유지 향

상대책 실증사업」및 화란식 친환경인증 화훼 시스템을 보급하는 MPS재팬과 제휴하는 사업

 농림수산성은 화훼품질유지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MPS인증을 취득하는 보조사업을 통해 화훼 업계의 품

질향상을 유도하고 있음

 보험사는 생화 전문점에서 판매한 절화가 보증 기간 내 선도가 저하되어 감상가치가 떨어졌을 때 전문점이 

손님에게 꽃을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선도품질보증제도에 생화점이 참가하기 쉽

도록 할 예정 

 신선농산물에 대한 보상제도는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도쿄해상니치도재해보험은 동 사업 

관련 MPS재팬이 실시하고 있는 위생관리등의  품질관리 인증을 취득한 생화점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품질 보증기간 판매 지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 

 보험사는 생화점과 서비스지원 계약 체결을 맺고, 품질보증기간중에 꽃이 시들 경우 고객에게 교환해 주는 

꽃 대금을 보상해 줌. 기간품질보증 판매를 실시하는 점포에서는 예를 들어 보증기간 「5일」내 꽃이 시들 

경우 구매자가 현물과 영수증을 지참하면 확인 후 교환

 점포에서는 사유 보고서등을 도쿄해상니치도에 제출하고 보상을 받는 시스템. 절화의 장기품질보증 판매

제도는 영국의 슈퍼 등이 도입하면서, 매출 인상으로 이어져 최근 주목을 받고 있음 

 MPS재팬에 의하면 소비자 조사결과 구매한 절화가 7일 이상 선도유지될 경우의 소비자 만족도는 70%이

상으로 나타나 화훼류 소비감소 추세에서 향후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품질보증 판매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화훼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주장

 시사점
 일본농림수산성에서는 해외 수입산 화훼류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국산 화훼류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을 각 산지에 적극 권장 추진하고 있어 향후 인증제도 및 품질보증제도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

국산 화훼류도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 MPS인증(화훼산업종합인증제도) 

화훼 생산자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화훼업계의 종합적인 인증시스템으로 화훼선진국인 화란에서 환경

부하저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시작됨. 현재 세계55개국 4천여 단체가 인증취득함. 한국내 일부 수출업체

도 취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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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본 편의점 업계의 소비자 니즈 대응 전략 (오사카지사)
 2015년도 일본 편의점 업계의 전략

- 주요 편의점 체인의 2015년 상품시책은「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카쇼쿠(간편조리식품) 상품의 개선」과 

「식품슈퍼 대체 기능의 강화」

- 효율을 중시하는 가공식품 및 일용잡화 등의 상품을 늘리는 한편, 고령자나 직장여성을 대상으로「단시

간·간편·비축」수요에 대응한 가공밥(전자렌지 조리밥), 간편조리식품, 잘린 채소, 냉동식품으로 신상

품 개발 확대

- 소비세 증세 후에 절약지향이 강해지면서 슈퍼마켓으로 역류한 고령자 및 여성을 「건강·안전·안심」

대응 상품으로 이탈을 방지

 소비자의 니즈에 대한 편의점 업계 대응 사례

- 이제는 편의점 트렌드로 자리 잡은 카운터 커피에 이은 신상품으로 카운터 옆에서 판매하는「편의점 도

넛」도 출시가 되면서, 다소 식상한 이미지의 도넛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소비를 창

출했으며, 도넛 업계에서도 편의점 영향으로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는 판단

- 카운터 커피도 단순히 저렴한 커피가 아닌 전문 커피숍에 못지않은 고급 재료를 사용하고 맛으로 승부하

자는 전략에서 세븐일레븐의 아이스카페라떼 참여가 화제를 모았고, 패밀리마트가 5월에 투입한 핫밀크

를 넣어서 만드는 「분말차 프라페·망고오렌지 프라페」는 예상을 넘는 매출로 품귀현상까지 일어남

 편의점 카운터 상품의 성공 이유

- 업계에서는 고객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잠재 니즈를 가시화 한 것, 이를 식품제조, 용기포장, 판매집기 등 

메이커의 지혜와 기술력으로 상품화 한 것, 판매력에 힘입은 원재료 개발과 안정조달 체제가 뒷받침 된 

것 등으로 평가하고 있음

- 가격이 싸다는 것만으로는 슈퍼마켓이나 드럭스토어, 디스카운트스토어와 경쟁이 되지 않으므로, 고객

의 잠재적 불만·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 및 가치의 창조를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

 시사점
 최근 편의점의 매출확대 성공사례에서 보듯이 고객의 니즈에 대하여 끊임없는 분석을 통하여, 니즈에 맞는 

상품을 찾아내기 위해 생산과 가공, 판매 등의 주체가 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으는 절차가 한국의 수출 식품

업계에도 필요할 것

 또한, 팔리는 상품에 대해서도 안정적 조달 체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시장 유지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노력 강화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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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인도네시아 식량 자급자족 프로젝트 - 설탕의 생산량 증가 독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부통령 칼라 유수프는 식량 자급자족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가의 설탕 생산의 증가

의 중요성 언급

- 농업부 장관 Andi Arman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지난 1년간 수방지역에서 생산된 설탕 생

산관련 성과보고서에 따라 설탕 생산의 증가 가능성을   전달함. 2014년 설탕 생산 수치는 2백 63만톤에 

달하였으나, 2015년은 그보다 9만  톤 증가한 2백72만 톤에 도달

 정부는 설탕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존 설탕 생산 토지를 확장하고, 설탕 생산에 적합한 공장을 구축하

는 등 생산 장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농림부 역시 설탕 생산 증가를 위해 설탕 토지 확장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Tambora  Sugar Estate 공장 건설을 62.9퍼센트 완료하였음 

 동부 자바의 Lamongan 지역에서 사탕수수 농장 및 운영의 발전을 위한 공장을 건립하였으며, 시험적으로 

2015년 9월 28일에 1만 8천 헥타르에 달하는 밭의 케인을 수거하여 도정 작업을 진행함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설탕 수수밭의 총 면적은 470,000 헥타르이며, 이 중 

동부 자바  250,000 헥타르에서 1,300,000톤이 생산되고 있음. 인도네시아 설탕 협회는 2019년까지 35만 헥

타르에 달하는 면적을 추가 확장할 예정이며, 생산성 수치는 10 %이상 증가하여 헥타르 당 120톤 이상 될 

것으로 예상

- 인도네시아의 설탕 생산은 연간 4,000,000t로 목표 상향 되었으며, 현재 설탕 생산량은 2,500,000톤에 머

물고 있음

- 협회는 여전히 정제된 설탕의 원료인 설탕 결정(GKM)의 350만 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설탕 수요

는 연간 5,300,000t이라고 발표. 

*출처 : 28.OCT.2015 KOMPAS

 시사점
 식량 자급자족 프로젝트 중 하나인 설탕 생산량 증대를 목표로 꾸준히 정부에서 지원 및 노력을 하고 있으

나 목표치보다 부족한 생산량을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많은 양의 설탕 수입이 필요. 다만 한국산 설탕 또는 

자당은 단가가 높아 수출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출 가격이 낮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설탕이 주로 수입 

될 것으로 보임

3-2 인도네시아 담배 소비세 11% 인상 추진
 인도네시아 정부가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고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에 담배 소비세를 평균 11% 

인상하겠다고 발표

- 정부는 2010년부터 담배 소비세를 매년 평균 11%씩 인상

지구촌 리포트ㅣ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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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루 빰부디 재무부 조세국장은 3일 담배 소비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국고 수입 증대와 담배유통과 소비를 

조절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

- 한편 재무부는 노동집약산업 보호를 위해 소규모 담배회사에서 사람이 손으로 말아서 제조하는 담배에 

대해서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함

 담배 소비세 인상률이 가장 큰 제품은 기계로 생산하며 정향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담배(Rokok Putih)지

만 하얀 담배의 소비세 인상률도 20%에 미치지 못함

 앞서 미국 담배 대기업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이 수주일 전에 인도네시아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

표하였고, 필립 모리스는 인도네시아 최대 담배회사 H.M. 삼뿌르나의 주식 98%를 소유하고 있음

 정부는 또 소다, 탄산음료, 시럽, 에너지음료 등 가당 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새로이 세금을 부과할 계획

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시기 등은 언급하지 않음

*출처 : 11.NOV.2015 Daily INDONESIA

 시사점
 금년 7월 일부 식품 관세를 인상하였고 앞으로 담배 소비세를 11% 인상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다, 탄

산 음료 등 가당 음료의 소비세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최근 경제 위기로 인해 소비력이 감소

된 상황에서 일부 식품의 세금 인상으로 인해 판매 가격이 높아져 해당 품목의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3-3 급성장하는 싱가포르 온라인 쇼핑시장
 매주 슈퍼마켓에 가서 직접 사오던 식료품들을 이제 내 집 문 앞으로 배달시키는 온라인 그로서리(온라

인 식료품점)가 싱가포르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음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University의 Brian Lee박사는 글로벌 온라인 전자결제서비스

(Paypal)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의 온라인 쇼핑 수익은 44억 싱가포르 달러로 이는 매우 놀라운 

증가이며, 여기에 빠르고 저렴한 배달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온라인 쇼핑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

측함  

 2011년 오픈한 싱가포르 온라인 식료품 배송서비스업체 RedMart사는 오픈 후 6개월마다 회사매출이 2

배씩 증가했으며 이는 바쁜 싱가포르인들과 수준 높은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만나서 이루어낸 결과이며 

올해 초 38.2백만 싱가포르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여러 슈퍼마켓 체인들도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합류하고 있음. Fair price는 2002년 이 사업을 시작해 해

마다 20%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35,000 이용자가 있으며 올해 초 모바일 쇼핑앱을 업그레이드

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이런 움직임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전통적인 재래시장인 ‘wet market’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동물사

료, 캔 맥주 등 부피가 큰 제품을 단순히 배달해주는 배달서비스 업체부터 아침에 저녁 재료를 주문하면 저

지구촌 리포트ㅣ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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녁에 배달되어 요리가 가능한 next-hour 배달 서비스, 단순한 배달 뿐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배달 서비스

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로서리 온라인 시장이 등장하고 있음

*출처 : 07.Oct.2015 The Straits Times

 시사점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시장의 등장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시장의 사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싱가포르

는 쇼핑몰이 주거지 옆에 있는 경우 많아서 슈퍼마켓의 접근성이 좋고, 싱가포르인들은 보고 만져보고 고

르는 쇼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시장은 최근의 급성장세를 이어가기 보다는 점진적 성장이 

전망됨

3-4 싱가포르의 TWG 차 제품에서 잔류농약 검출 사건
 싱가포르 제품인 TWG Tea 제품 중 “Chamomile Green Tea(원산지 인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

농약이 발견됐다고 대만 식약청에서 9월 29일 발표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처음 홍콩의 고급 차(tea)매장

을 통해 알려짐

 “홍콩 미디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과장보도 되고 있다”며 “대만에서 문제가 됐던 제품은 싱가포르 

안전기준치를 모두 통과한 제품으로 싱가포르, 홍콩, 중국, 대만 소비자들은 이 제품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TWG Tea 대변인이 The Business Times 을 통해 이번 농약검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힘 

-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국가별로 별도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며 사실

상 300여종의 농약 종류를 모두 검사하기에는 불가능함

- 또 다른 이슈는, 대만에서 시행한 찻잎 검사는 찻잎을 과일이나 채소처럼 씹어서 삼키는 전제하에 진행

됐으나 사실 차는 찻잎을 물에 우려내어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서로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임

 TWG Tea는 해마다 대만으로 800 종류의 차를 수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으며 수출되는 모

든 차는 수많은 종류의 테스트를 거치고 있지만 불행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재배되는 모든 찻잎의 화학

물질 하나하나를 검사할 수는 없으며 대만 해당청과 이번 문제를 놓고 협상중임을 밝힘

*출처 : 03.Oct.2015 The Business Times

 시사점
 식품 및 농수산물에서 잔류농약, 납 성분 등이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과 브랜

드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각 나라마다 농약잔류허용기준이 다르므로 수출 시 각 나라별 기준

에 따라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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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싱가포르 온라인 식품점 배달서비스 확대
 매주 슈퍼마켓에 가서 직접 사오던 식료품들을 이제 내 집 문 앞으로 배달시키는 온라인 그로서리(온라

인 식료품점)가 싱가포르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음

 Singapore Institute of Management University의 Brian Lee박사는 글로벌 온라인 전자결제서비스

(Paypal)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싱가포르의 온라인 쇼핑 수익은 44억 싱가포르 달러로 이는 매우 놀라운 

증가이며, 여기에 빠르고 저렴한 배달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온라인 쇼핑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2011년 오픈한 싱가포르 온라인 식료품 배송서비스업체 RedMart사는 오픈 후 6개월마다 회사매출이 2

배씩 증가했으며 이는 바쁜 싱가포르인들과 수준 높은 전자상거래 인프라가 만나서 이루어낸 결과이며 

올해 초 38.2백만 싱가포르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해 자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음

 여러 슈퍼마켓 체인들도 온라인 식료품 시장에 합류하고 있음. Fair price는 2002년 이 사업을 시작해 해

마다 20%의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135,000 이용자가 있으며 올해 초 모바일 쇼핑앱을 업그레이

드하여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이런 움직임은 대형마트 뿐 아니라 전통적인 재래시장인 'wet market'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동물사

료, 캔 맥주 등 부피가 큰 제품을 단순히 배달해주는 배달서비스 업체부터 아침에 저녁 재료를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되어 요리가 가능한 next-hour 배달 서비스, 단순한 배달 뿐 아니라 소비자 맞춤형 배달 서

비스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로서리 온라인 시장이 등장하고 있음

*출처 : 07.Oct.2015 The Straits Times

 시사점
 이러한 형태의 온라인 시장의 등장이 아직까지는 오프라인 시장의 사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싱가포르

는 쇼핑몰이 주거지 옆에 있는 경우 많아서 슈퍼마켓의 접근성이 좋고, 싱가포르인들은 보고 만져보고 고

르는 쇼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시장은 최근의 급성장세를 이어가기 보다는 점진적 성장

이 전망됨

지구촌 리포트ㅣ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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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태국의 음료시장 트렌드와 시사점
 아시아 국가, 특히 태국의 음료 소비 형태는 젊은 층의 소비 형태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도시적 라

이프스타일, 건강에 대한 개념, 친환경 음료의 선호도가 뚜렷해지고 차, 비타민류 등 기능성 음료와 프리미

엄 생수 판매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향후 증가세도 꾸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시장에서 주목 받는 음료수 종류

- 알로에(Aloevera) 음료

- 바닐라(Vanilla)향 음료

- 분리유청단백질(Whey protein isolate), 분리콜라겐단백질(Collagen protein isolate) 등  

단백질 함유음료

- 장기능 개선 당뇨병에 효과 있는 수용성식이섬유(Fiber) 음료

- 오메가(Omega), DHA가 함유된 기능성 음료

- 각종 차 음료

 최근 시장에 출시되어 각광받는 브랜드 및 제품 사례

- 말레이시아 기업 F&N는 2014년 태국에 진출하여 에너지 음료 “100plus”를 

태국 시장에 출시를 하여 많은 인기를 얻고 있음

- 2013년 T.C. pharmaceutical Industry의 herb 음료“Puriku Herbal”출시

- 이에 태국기업 Ichitan에서 Herb 음료“Yen Yen”, “O-Herb”출시

4 Thailand

지구촌 리포트ㅣ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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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리포트ㅣThailand

 한국음료는 2011년 AK FTA 이후 60%의 관세가 대폭 인하*되었으나, 실질적인 관세인하 적용을 받지 못

해, 기대감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한국 음료가 태국으로 수입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2종을 

제외하고는 전국 유통이 아닌, 주요 매장에서만 유통·판매 되고 있음.

*(14.5월) 1,126천불 ⇒ (15.5월) 1.9백만불 605.8 증가

*AKFTA 해당 항목(관세율 0%)이 있으나 한국 정부에서 적용을 하지 않음으로 태국에서도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일반관세율(General Rate :종가(Advalorem) 10% 혹은 3.5Baht/liter 중 큰 값을 채택) 적용.

 현재 수입되고 있는 한국의 음료류는 탄산음료(롯데칠성), 맛을 가미한 멸균우유음료(빙그레 바나나우유), 

두유음료(정식품 베지밀) 및 커피음료(서울FNB 아라버스)등이 있음

 최근 OKF의 제품(쥬스, 탄산음료)의 수입업체가 적극적인 소비자 홍보 마케팅을 벌이고 있고, 아라버스 

커피음료가 유통채널을 확장하고 있어 음료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OKF 과일쥬스 서울FNB 아라버스 정식품 베지밀

 시사점
 태국의 무알콜 음료수 시장은 매년 7% 내외의 성장세를 나타냄. 설탕이 많이 함유 된 음료의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기능성 음료, 천연주스, 차 종류 음료의 성장세가 현저

히 나타나고 있음 

- 한국 음료의 성공적인 태국진출을 위해서는 태국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의 보다 적극적

인 홍보활동과 대형 유통망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FDA 제품 등록, 관세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사하여 태국 시장에 접근한다면 제품 등록 절차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유리한 관세를 적용받아 장기적으로 제품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도 있음

ㅣ 현재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한국음료 제품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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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Vietnam
5-1 베트남 롯데마트, Aeon마트 등 대형유통마트 오픈, 한국농식품 수출증가 기대

 지난 10월 15일에 베트남 롯데 대형유통업체는 베트남 남부에 위치한 껀터시(Can Tho)에 11호점을 개점

했음  

- 롯데마트 껀터점은 약 62백만불의 투자로 5,700㎡부지에 건설되었으며, 총면적은 18,300㎡에 달함 

- 껀터시는 베트남의 5개 직할시(하노이, 호찌민, 다낭, 하이퐁, 껀터)중 하나로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인 메

콩강 삼각주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120만명 가량으로 향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도시임 

- 베트남 롯데 대형유통업체의 홍원식 법인장에 따르면 롯데마트 껀터점은 메콩강 지역 소매시장을 앞서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 매출액은 13억동(VDN) 달성이 예상됨

- 껀터점을 개점하자마자 면류, 주류(롯데), 소스류, 제과류 등 한국 농식품 신규 입점이 지속적으로 증가   

 10월 28일 베트남 Aeon몰은 베트남 북부지역에 1호점을 개점했음  

- Long Bien Aeon몰은 베트남에서 오픈한 3번째 쇼핑센터이며, 하노이 북부지역에서는 첫 번째임. 면적

은 12,000㎡이며, 방문객 백만명이 방문 가능하며, 현지생산 상품 50%, 일본 상품 20%, 한국, 미국, 이탈

리아 등 수입 상품 30%를 제공하고 있음 

- Long Bien Aeon몰은 일본상품을 우선하지만 음류(CJ), 제과류(CW), 소스류(CJ, 샘표 등), 면류(CJ, 

삼양 등) 등 한국 농·식품들로 신규 입점했음   

 Euromonitor(영국)에 따르면 베트남 메콩강 지역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소득이 높다고 함. 베트남, 라오

스, 캄보디아, 미얀마 4개 국가의 총 매출은 2010년의 567억불, 2014년에는 1,003억불을 달성, 지난 4년 동

안 거의 2배가 증가했으며 2019년까지 1764억불 달성이 예상됨

- 베트남의 구매 수요 급증으로 인해 Aeon(일본), Lotte마트(한국), Metro마트(태국) 등 아시아지역의 

유통경영 재벌가들의 베트남 소매 시장에 투자를 예상함

- 롯데 베트남은 2015년 내에 호치민, 냐짱 등에 2개 신규매장을 개점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전역에 60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임 

- 2015년 12월, 현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BigC 마트가 호치민시 푸미흥점에 신규 개점하게 되면, 총 매장

은 32개 매장으로 늘어남. 현지 대형유통업체인 Vinmart는 12월에 호치민에 2개의 매장을 신규 개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시사점
 베트남에서도 재래시장 보다는 대형유통업체를 통한 농식품 유통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한국 농식품

의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필요

 - 신규 매장 개점 후에 한국 농식품은 100여개 품목으로 입점 되고 있으나, 더욱 다양화 필요

지구촌 리포트ㅣ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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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베트남 정부, 농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 높아져
 11월 5일, “식품안전 관리 관련 전국회의”개최

- 농림수산식품 식품안전 관리국 Nguyen Nhu Tiep국장, 식품안전규정 위반 비율은 매우 높고 작년에 비

해 개선이 아직 안됨을 지적

- 채소, 과일에 잔류농약 발견비율은 10.3%이고, 육류 샘플에 항생제, 화학품 발견비율은 7.6%임. 육류에

서는 Salmonella균(살모넬라균) 16%가 발견됨. 농촌개발부 책임자에 따르면 돼지 소변 1,040개 샘플 

중,  200개 샘플(20%)에서 사용금지인 Salbutamol(살부타몰)이 발견되었음.

- 환경범죄 담당자는 암환자가 폭등하고 있으며, 매년 암에 걸리는 환자가 15만명~20만명, 2015년에는 82

천명이 암 때문에 사망했다고 알림. 세부연구에서는 식품안전 및 환경문제 때문에 사망하는 암사망자가 

75~95%라고 함

- 농촌개발부 Phat장관에 따르면 지난 11월 초에 발견한 “조기수확 바나나를 제초제에 담그는 행위가 있었

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함. 또한 베트남 소비자는 시장에 판매되는 농·식품에 대한 신

뢰를 잃어버리고 있어서, 식품안전 농·식품 공급 시스템을 향상시켜야 하고, 인증서를 받아야 하고, 널

리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식품안전 관리 관련 전국회의”는 현지 언론, 페이스북 등 미디어를 통해 식품안전 문제를 부각시킴

- 재래시장에서 수거한 채소에서 농약이 발견되는 사건, Metro, BigC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 중지

된“Ba Chu 안전채소”사건, 가짜 쌀, 고무오징어, 가짜 달걀 사건 등이 다시 각종 미디어에서 부각됨

 최근 게재된 식품안전 문제에 대한 기사 코멘트를 보면, 베트남 농축산업 상품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 신뢰

가 폭락하고 있음

 시사점
 對베트남 수출 농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관리 강화 필요

지구촌 리포트ㅣVietnam

ㅣ롯데마트 껀터점 개점ㅣ ㅣ아시아 소매기업 투자현황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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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라오스 현지인들의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 평가
 라오스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식품의 위생과 원산지를 중시하고 젊은 층의 인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변화에 맞추어 라오스 내의 한국식품 유통 현 상황을 알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2015년 11월 10일, 비엔

티안 라오스 딸랏싸오 쇼핑몰)

 한국과 한국식품에 대한 인식

- 주변국가와 다르게 한국 문화의 관심이 깊지는 않으나 최근 3년 전부터 한국과의   직항노선이 라오스 항

공사에 의해 운행 되면서 한국관광 증가하여 한국 인지도 증가

- 한국식당이 급속도로 늘어나(비엔티안시내 30여곳 11월 2015년 기준) 가족 외식이나 한국계 회사 회식 

등으로 한국음식을 접할 기회 증가

-선호하는 품목으로는 라면류가 1위를 하였고, 뒤를 이어 김치와 김, 기타 소주, 음료를 언급

- 라오스내의 한국식품 구입 시 어려움

첫 번째로 높은 가격을 꼽았고 두 번째로는 부족한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답변. 기타로는 유통기한 확인 

불가와 내용물 변질

- 한국식품을 구매하는 이유 : 위생적인 상품 생산과 유통, 맛있다는 답변이 대부분

 시사점
 라오스인들은 한국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판매자의 대응 미흡

 라오스인들의 맵고 면을 즐기는 식습관으로 매운 라면류의 상품들이 반응이 좋음

 일부 상품들의 작은 포장 단위를 개발 수입 필요

질문 모른다 조금 알고있다 알고있다  잘 알고있다 매우 잘 알고있다

한국을 알고
 계십니까?

0% 8.6% 72% 13.4% 6%

질문 없다 한번 여러번 좋아해서 직접 한국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라오스에 수입된 한국식품을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3.7% 18.3% 75.6% 2.4%

질문 김치 라면류 김류 과자류 냉동식품 기타

어떤 종류의 한국식품을 
좋아하나요?

18.3% 51.3% 13.4% 6% 8.6% 2.4%

지구촌 리포트ㅣ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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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merica

 글로벌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인 A.T.Kearney의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약 78% 이상의 소비자들이 로

컬푸드를 구입하는데 있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오늘날 로컬푸드는 과거와 

달리 단순히 농산물, 육류, 해산물 등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리식품과 병 또는 캔 식품까지 그 영향

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임. 1500명 이상의 주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14년에는 

5%에 불과했던 로컬 캔, 병 식품 구입이 2015년 13%로 증가했고, 조리식품은 10%에서 23%, 제빵류는 9%

에서 18%로 크게 증가함. A.T.Kearney의 한 관계자는 “오늘날 다수의 소비자들을 시작으로, *로커보어 

(Locavore) 움직임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라고 말함. 특히, 여성과 젊은 층의 소비자들이 로컬 육류, 농수

산물, 특히 잼, 아이스크림, 제빵류 등이 타 식품과 비교해 품질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2014년 불과 **로컬푸드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는 소비자가 58%에 그쳤지만, 2015년에는 96% 이

상의 소비자들이 그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타 식품과 비교해 로컬푸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선도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그에 반해, 로컬푸드를 구입하지 않는 많은 수의 

소비자들은 그 이유로 확실한 마케팅 또는 매장 내 사이니지 (In-store signage) 의 부재를 들었음. 위와 

같은 로컬푸드가 갖고 있는 장, 단점으로 인해 A.T.Kearney의 한 관계자는 “오늘날 성장하고 있는 로컬푸

드 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 좋은 로컬푸드를 합당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확실한 마케팅을 진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함

*로커보어: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먹을거리를 뜻하는 보어의 합성어로,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재배, 사육되는 로컬푸드를 즐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

**로컬푸드 : 거주지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재배, 사육된 식품

 시사점

 과거 로컬푸드를 구입하는 것은 물론 그 정의 또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극히 소수에 불과했

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로컬푸드의 종류 또한 단순히 농산물, 육류, 해산물 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즉석조리식품, 캔 또는 병 식품 등 다양한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음. 특히 로컬푸드를 주로 찾는 연령 및 성

별은 여성과 젊은 층 소비자들로 타식품과 비교해 신선하고 질이 좋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음. 그러나 그

에 반해, 대형식품제조업체들과 비교해, 확실한 마케팅 또는 매장 내 사이니지 등의 부재로 인해 구입하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 내 로컬푸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질 좋은 제품을 

합당한 가격에 소비자들에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는 확실한 마케

팅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 Food Business News 2015.10.26

6-1 로컬푸드를 찾는 소비자들 꾸준히 증가해 (뉴욕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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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및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식품업체들에게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균예방을 위한 사

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CDC 보고에 의하면 미국 전역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이 식중독에 의한 사망률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힘

 현재까지 업체들은 대부분 식품으로 인한 질병은 예방하기 보단 발병 후에 반응해왔으나 새로운 FSMA 예

방관련제도 등이 시작됨에 따라 과학적 근거를 통한 식품안전예방에 책임을 갖게 됨

 최첨단 질병 추적 장치, 특히 유전자를 알아내는 장치를 통해 식품으로 인한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더 쉬워

졌지만 아직까지 매우 많은 케이스가 풀리지 않고 있음

- 연방기관들은 미국 식품업체들에게 식품 생산 공장에서 발견되는 병원균의 유전자배열(genetic   

sequences)을 데이터베이스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질병발생을 미리 찾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함

*출처 : Food Dive 및 Reuters

 시사점

 FSMA규제를 시작으로 미국 내 식품질병예방에 대한 제재가 더 엄격해지고 있어 식품업체들의 식품안전

예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해 미국정부는 예의주시할 것

으로 예상

6-2 미국 연방기관들 식품업체들에게 식품안전에 대한 사전대책 강구 (LA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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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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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유럽의 新 식용유들의 높아지는 인기
  유럽에서 전통적으로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등이 대표 식용유로 자리매김해온 가운데, 유럽 소

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수퍼푸드를 비롯하여 비교적 새로운 재료로 제조된 식용유들이 

유럽 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한 조사에 따르면 2014년 독일 성인 소비자의 18%가 코코넛, 호두, 땅

콩 등 견과류로 만든 식용유를 구매하였으며 유럽의 주요시장일수록 견과류 식용유 구매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치아씨드 오일(Salvia Hispanica L.)

최근 수퍼푸드 오일 중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으며,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알파-리놀렌산(ALA, α

-linolenic acid) 함유량이 64%로 매우 높으며 샐러드 드레싱 또는 찍어먹는 소스로 적절함. 작년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베넥시아(Benexia) 치아씨드를 노벨 푸드로 정식 승인받아 식품, 음료 및 

보충제에 사용 허가되어 오일을 비롯한 치아씨드 함유 제품이 유럽 전역에 빠르게 확산됐으며 특히 건강

식품전문점에서 웰빙, 소화 및 심장건강개선, 인지기능향상, 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내세워 포지셔닝되

고 있음

- 카놀라유(Rapeseed)

유채씨유로도 알려진 카놀라유는 2014년 유럽 전체 소매점 내 식물성 및 씨앗 식용유 판매액의 83%를 차

지하며 그 중의 절반 이상은 스칸디나비아국가에 집중되어 있음. 높은 시중 보급률 및 낮은 가격 외에도 

높은 오메가 3과 6 성분이 심장질환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강에 점점 더 큰 관심을 가지

는 유럽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로컬푸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많은 선택을 받

고 있음

- 코코넛 오일(Coconut oil)

유럽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불변의 베스트셀러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으로 특히 북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

고 있음. 2014년 코코넛 오일 제품 런칭 국가 순위는 네덜란드(21%), 핀란드(17%), 독일(15%) 등으로 조

사됨. 코코넛오일에는 지방단백질 함유량이 많아 고밀도지질단백질의 양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코코넛 마가린 또는 버터도 상용화된 반면 유럽에서는 아직 코코넛 오일만 

집중 판매되고 있음 

 

 시사점
  유럽소비자들의 웰빙에 대한 생각과 새로운 기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한국농식품의 건강한 

이미지와 영양학적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한국산 참기름 및 들기름을 활용하여 유럽인들의 식사에 

어울리도록 현지화한 드레싱 및 소스 제품 개발을 통해 유럽시장 개척을 시도할 적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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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U 농식품 안정성 관리 법률 변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식품에 벤조피렌이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PAH -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의 최대허용수준을 수정 또는 추가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일부 개정 고시 (EC) 2015/1933 

1) 규정 EC No. 1881/2006의 부록 Section 6의 6.1.2를 다음과 같이 수정

*benzo(a)pyrene, benz(a)anthracene, benzo(b)fluoranthene and chrysene)의 총합

2) 동 부록에 6.11, 6.12, 6.13, 6.14, 6.15를 다음과 같이 추가

 본 규정은 유럽연합 관보 고시일인 10월 27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됨

 2016년 4월 1일부터 적용(6.1.11은 본 규정 발효일 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적법하게 출시된 식품은 최소 

보존기간 또는 소비기한날짜까지 정상 유통할 수 있음

 시사점

 한국농식품의 유럽 수출시 각종 오염물질 최대허용수준 업데이트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수하여 안전

한 먹거리로서의 K-food의 이미지를 확립하도록 해야함

수정 품목 벤조피렌 허용치(μg/kg) 4가지 물질의 합*의 최대 허용 한도

6.1.2

카카오 콩 및 부산물 ⇒ 

식용 카카오 섬유질 또는 그 부산물 

제품을 제외한 카카오 콩과 부산물

지방 5,0μg/kg 

(2013년 4월 1일부터)

지방 53,0μg/kg

(2013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지방 30,0μg/kg 

(2016년 4월 1일부터)

수정 품목 벤조피렌 허용치(μg/kg) 4가지 물질의 합*의 최대 허용 한도

6.1.2
식료품 재료로 사용되는 카카오 섬유질 또는

 그 부산물 제품
3,0 15,0

6.1.12 바나나 칩 2,0 20,0

6.1.13

식물 성분을 함유한 식이보충제 및 그 조제품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스피루리나 성분을 함유한 

식이보충제 및 그 조제품

10,0 50,0

6.1.14 건조 허브 10,0 50,0

6.1.15 카다몬과 매운 고추류 향신료를 제외한 건조향신료 1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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